
저금리가 구조조정 방해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 기회비용 줄여 기업·금융기관 부실방치 초래우려

삼성경제연구소는 저금리기조가 기업·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막는 등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은 <저금리와 구조조정> 보고서에서 저금리로 인한 기업들의 부채부담 감소는 영업외 이익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곧 경영개선 노력의 이완이라는 문제를 일으키며, 저금리는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 보유에 따른 기

회비용을 줄임으로써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노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금리로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된 한계기업의 무리한 경쟁은 건전한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

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저금리로 인해 기존 사업이나 신규 프로젝트가 과대 평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기업들은 과거 고

성장 시대에 정당화됐던 기존사업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저금리기조가 필요이상으로 지속되면 경기부양을 넘어 부동산시장의 버블화와 실물경제의 과열을 초래

하는 한편 노령계층 등이 많은 경제에서는 이자수입 감소를 야기해 소비를 위축시키기도 한다고 경계할 것을

주문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국내 저금리기조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종합적 결과물이라고주장했혔다. 즉 ▲물가승상

률·잠재성장률 둔화추세 ▲정보화·시장개방·규제완화로 인한 가격경쟁 심화와 기술혁신 ▲국제적 저금리

현상 등에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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